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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 설계 착수

-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하는 통합플랫폼 구현 목표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DPG허브’의 상세설계를 

위한 ‘DPG허브 정보화전략계획 착수보고회’를 31일 개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

하게 연결·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으로 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DPG허브’는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디지털 파이프라인, ▲원스톱

간편인증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정부 부처 간, 민간과 공공 간 데이터·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 DPG허브 핵심 기능>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 민간·공공에서 제공하는 AP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PI 등록·저장 및 검색·활용 등을 지원

디지털 파이프라인 ▪ 제공자와 이용자의 안전·상호호환 운영을 위한 API 연결 
기반 통신·보안, API 요청·응답, 트래픽 등 제어

원스톱 간편인증
▪ 한 번의 인증 처리 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통합인증 기능 
▪ 민간·공공의 API를 연계할 때 재인증 절차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 Key 통합관리 방안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위원회 내 17개 TF 중 하나인 ‘DPG허브 TF’ 위원들도 

자문단으로 참석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DPG허브 설계 

방향 및 구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DPG허브’와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7월 

착수한 바 있다.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일반시민을 위해 서비스 

개발·시험·실증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정부 인프라이며, ‘데이터레이크’는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민원·헬스케어·스마트시티·소상공인 등)를 분야별로 정제·축적하여 민·

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분석환경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필수 기능 구현을 완료하는 대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기획국장은 “수많은 민간·정부 영역의 

서비스와 데이터가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국민이 편리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DPG허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의 조속한 

구현을 통해 기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진 서비스 개발·제공을 넘어 민간 주도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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